
일본 석유화학“불황" 심각
NCC 12개기업 5 0 0억엔 이상 적자 … 9 2년의 3배

일본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일본 통산성이 조사한 에틸렌 센터 1 2개사의 9 3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올해 전체 영업

손실은 5 1 6억엔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화부문만의 손실은 7 6 8억엔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

나 유화부문 경영적자는 연속 2년째 계속되면서 그 폭도 9 2년의 2 4 7억엔보다 3배 이상이나 커지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 통산성은 주우화학공업·일본

석유화학·삼정석화·삼릉유화·동

연화학·도오소·환선석유화학·삼

릉화성·출광석유화학·소화전공·

대판석유화학·삼양석유화학 등 에

틸렌 센터 1 2사를 대상으로 수익력

조사를 실시했었다.

9 3년 한 해 동안 이들 1 2개사의 매

출규모는 8 %의 감소를 보일 것으

로 전망됐다. 경상이익은 9 2년 3 4억

엔 흑자에서 올해는 5 1 6억엔의 적

자반전이 예상되고 있다. 이들 기

업의 매출액 중 6 4 %를 점하는 유

화 부문은 한층 더 심각, 11%의 매

출액 감소에 7 6 8억엔의 경상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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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NCC 12개사의 영업실적추이 (단위 : 100만엔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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